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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예부터 밥상은 소통과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간에 함께 모여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우애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예술가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마을 주민, 기술자,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밥상 앞에 둘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밥상    

참여 예술가

소설가 정우련

게스트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

주제

삶으로 글쓰기

예술가와 마을 주민, 방문객이 만나는

첫 번째 토크 시간 � 안녕� 예술가

예술가의 추억 속 음식을 주민 쉐프가 직접 만들고 함께 먹으며

예술가는 추억을 떠올리고 주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선물받는

식사 시간 � 예술가의 밥상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들의 시낭송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토크 시간 � 시로 쓴 삶

각자 주제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짧은 자서전을 써 보는

참여 시간 � 담아 쓰는 이야기

완성된 짧은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는

세 번째 토크 시간 � 함께 읽는 자서전

지하철 | 

버  스 | 

남포역 6번 출구, 

영도대교 건너 도보로 15분

영도대교 정류장 탑승 / 

6번 (영도전화국 하차, 도보 7분)

7, 9, 71, 508번 (남항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오시는 길

자갈치시장
남포역(6번출구)

영도대교

영도경찰서

대풍포
매축지
기념비

대동대교아파트

깡깡이 안내센터
(투어 출발지)

대평로터리

대평경로당 1F
깡깡이예술마을 사무실 2F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F
(행사장소)

일시 | 

장소 | 

문의 | 

2018. 08. 11.

(토) 12:00 – 14:00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1층 대평마을다방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구. 대평유치원)

051. 418. 1863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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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예부터 밥상은 소통과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간에 함께 모여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우애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예술가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마을 주민, 기술자,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밥상 앞에 둘러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아티스트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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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참여 예술가

소설가 정우련

게스트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

주제

삶으로 글쓰기

예술가와 마을 주민, 방문객이 만나는

첫 번째 토크 시간 � 안녕� 예술가

예술가의 추억 속 음식을 주민 쉐프가 직접 만들고 함께 먹으며

예술가는 추억을 떠올리고 주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선물받는

식사 시간 � 예술가의 밥상

나만의 자서전 쓰기 동아리 회원들의 시낭송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토크 시간 � 시로 쓴 삶

각자 주제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짧은 자서전을 써 보는

참여 시간 � 담아 쓰는 이야기

완성된 짧은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는

세 번째 토크 시간 � 함께 읽는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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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역 6번 출구, 

영도대교 건너 도보로 15분

영도대교 정류장 탑승 / 

6번 (영도전화국 하차, 도보 7분)

7, 9, 71, 508번 (남항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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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
남포역(6번출구)

영도대교

영도경찰서

대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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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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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대평마을다방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6, 구. 대평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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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김상겸님께서 이득생님을 칭찬해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주)덕성해양개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득생님은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웃사랑 나눔회, 무지개봉사단, BBS회 모임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며 불빛이 어두운 우리 마을에 LED전구교체, 건의해소 등 밝은 빛을 밝혀

주는 안전한 마을을 위해 노력도 하신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마을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노래실력 또한 뛰어나다고 하시는데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득생님을 칭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글.이종렬 주민기자

이득생님

칭찬합니다

이것은 삼화조선소 구민석 사장님이 직접 기증한 것으로 

왼①19, 오③15, 왼②35, 오①17라는 방향과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작은 냉장고 사이즈로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                       )정 답 : 

퀴즈대평의 정답을 적어 맞추시는 선착순 3분을 뽑아 경품을 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을 작성하여 생활문화센터 2층으로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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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8-8,

2층생활문화센터 ydart2016@hanmail.net


